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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미나

● 여행 작가, 전 아나운서

●저서: <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>, <페루,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>,

                   <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>, <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> 등

살다 보면 종종 우리 앞에 

일종의‘신호’가 나타날 때가 있다. 

‘천천히 가’, 

‘방향을 틀어’,

‘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걸어’. 

신호를 알아채고 

탄력적으로 삶을 재설정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, 

대부분은 아예 알아채지 못하거나, 무시하거나, 

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

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지나친다. 

나 역시 그랬다. 

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 

못 본 채 넘어가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 

인생을 강타했고, 꽤

힘겹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했다.

손미나의 <어느 날,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> 중에서 

신호 알아채기


